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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RS 진단 10분이면 OK!
에스디, SARS 진단시약 개발 … 식약청에 제조허가 신청

SARS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) 감염 여부를 10분 안에 가려낼 수 있는 진단시약이 국내에서 개발됐다.

진단시약 전문기업인 에스디(대표 조 식)는 미국에서 공개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

로 SARS 항체 진단키트(제품명 바이오라인 사스 안티 코로나바이러스)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 

및 판매허가를 신청했다.

에스디에 따르면, 진단키트는 3만개에 달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꿰맞추어 유전

자 재조합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됐다.

환자의 혈액에 있는 항체와 결합해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SARS 감염 여부를 3-10분 안에 가려낼 수 있다

는 것이다.

또 항체진단 시약을 SARS 진원지인 중국에서 시험한 결과, 양성률과 민감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강

조했다.

에스디는 SARS가 발생한 홍콩과 캐나다 등에도 진단시약을 보내 추가로 시험할 계획이다.

에스디는 진단시약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SARS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SARS 확산을 막는 데 큰 

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는 대로 국내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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